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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03. 14. 금.)

□ 세종시당 : 044-868-2018

   (30100) 세종시 아름서1길 13-1 706호 

□ 대변인 : 박범종 (010-9302-7428)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대회 및 철야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은 3월 14일 세종정부청사 안내실 앞 광장에서 ‘윤석
열 탄핵 심판 결의문’을 낭독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 다수가 참여했다.

 김현옥 여성위원장, 김재형 청년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헌법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인
가, 권력자의 욕망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
야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라”라고 했다.

 이어서 “왜! 헌법의 시계는 윤석열에게만 멈춰 있는가?”라며 “온 나라가 최악의 불경기로 신음하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망의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고 국민의 시계는 생존을 위해 가혹하게 흐
리는데, 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시간만 멈춰 서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결의문 말미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
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한다!”라는 호소와 함께 
결의를 다지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앞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되는 날까지 세
종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공백 없이 세종시의원과 당원이 함께하는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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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

 헌법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인가, 권력자의 욕망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선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하며, 대한민국

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한낱 권력자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

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국민의 거센 요구 속에 불법 계엄이 자행된 지 11일 만인 2024년 12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분노한 국민이 직접,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짓밟힌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세운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적들은 여전히 음지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곳곳에 숨어있는 기득권 세력의 교묘한 책략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어 석방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와 다름없다. 

 특히 석방 이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웃으며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은 국민

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는 그가 헌법과 정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독재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왜! 헌법의 시계는 윤석열에게만 멈춰 있는가?  

 온 나라가 최악의 불경기로 신음하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망의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

지고 있다. 국민의 시계는 생존을 위해 가혹하게 흐리는데, 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시

간만 멈춰 서 있는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윤석열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한다면, 국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비상사태 속에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권력자의 야욕과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유린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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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윤석열의 재구속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하나, 헌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법과 정의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의 파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책

무이다.

하나,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국민의 바램과 함께,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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